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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다층 매개효과

성 진 숙 최 현 주†

신천초등학교 울산대학교

본 연구는 교사 소진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탄력성

의 다층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84개 학급으로부터 자료

(교사 84명과 학생 1,825명)를 수집하여 다층 구조방정식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 소진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

활적응은 낮아지며, 학업소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교사

소진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대한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함의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교사 소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학업소진, 다층 구조방정식모형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28 -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지닌 재능

과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함께 보내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에

게 미치는 교사의 영향력은 더욱 중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교사에 대한 높은 사회

적 기대와 공교육 위기에 따른 교권 실추는

이중고로 작용하여 교사들의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고 있다(이제호, 2017). 더구나 교사는 학

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 다양한 주체들과 상

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에 자주

노출될 수 있다(정연홍, 유형근, 2016). 실제로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

의 직업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

준이었고(양정호, 엄미경, 2015), 2016년 전교

조 조사에서는 현직 교사의 40%가 직무스트

레스로 인한 우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김형렬, 이세영, 이이령, 김학한, 이원영,

2016). 이와 같이 지속되는 스트레스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개인은 직무

소진(job burnout)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Maslach

& Jackson, 1981). 소진이란 정서적 고갈, 비인

격화, 무능감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소진된 교

사들은 피로와 탈진을 호소하고 학생들의 요

구에 무감각해지며 교수 학습 과정에서 창의

적인 시도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라,

2010; 김혜선, 2004; Farber, 1991; Steiner, 2017).

교사 소진은 교사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

함을 넘어 교직 수행 과정에까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 교사 소진에 대한 연구는 1980년

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큰 관심을 받지 못

하다가, 2010년 이후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

2014년에는 15편, 2016년에는 16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차진훈, 2016).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사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원인(예: 스트레스 대처방식, 역할 스트

레스, 학교 조직문화 등)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 소진의 결과를 다루는 연

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일반적으로 교사

소진은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만족도의 하락,

이직 및 결근, 개인 생활의 질적 하락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Schwab, Jackson, & Schuler, 1986), 이는 교사

소진의 결과를 교사 개인의 영역으로만 국한

하여 살펴본 것으로 소진된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의 아동들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강조

한 바와 같이 교사는 아동의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도 깊게 관여한

다(Palmer, 1997). 더욱이 현대사회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보육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게 된

초등학교에서 교사는 부모의 대리자로서 자리

하게 되었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아동의 자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Siegel, 1999)과 유

사하게, 교사가 교직이나 아동을 대하는 태도

는 아동이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생활에 있어 아동은 또래, 학업,

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Kamtsios, 2012).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

환 단계에 속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보고가 있다(Compas,

Connor-Smith, Saltzman, Thomsen, & Wadsworth,

2001). 이전 시기에 비해 학업 수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사춘기의 영향으로 내적인 긴장이

심화되고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역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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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잡한 양상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박지

수, 2010). 이러한 스트레스는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 규범을 준수하

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장

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떨어뜨린다. 아동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성인기의 적응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Nelson & Dishion, 2004; Zettergren, Bergman,

& Wängby, 2006)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

가 있다. 학교생활부적응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비행 및 사회적 고립(이은자, 송

정아, 2017), 우울 및 자살사고(김상미, 정익중,

임보람, 2011) 등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아동들은 높은

교육열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오영미, 허

일범, 2016). 한중일 및 미국을 포함하는 4개

국 비교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요인

중 ‘공부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59%,

일본 44%를 상회하는 72%로 가장 높았고(최

인재, 모상현, 2012), 한 국제기구의 조사에서

학교 성적 만족도가 16개국 중 16위를 차지하

기도 했다(Rees, Andresen, & Bradshaw, 2016). 이

처럼 과도한 학업요구가 누적되고 학업을 ‘일’

과 같이 느끼게 되면서 아동들은 학업소진

(academic burnout)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학업

소진이란 심리적 자원의 고갈로 인해 탈진,

냉소, 무능감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으로, 학업

중단, 낮은 자존감, 우울 및 자살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최현주, 2017). 학

교생활적응과 학업소진은 지속되는 스트레스

로 인해 야기되고 학업중단, 우울, 자살 등 보

다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스트

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학교적응을 높이

고 학업소진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정선아, 이고운, 2016). 자아탄력성이

란 예측하지 못한 일에 부딪혔을 때 불안을

다스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바탕

으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힘을 의미

한다(Block & Kremen, 1996). 선행연구에 따르

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어려운 환경이

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나

아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우수하

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보다 쉽게 적응한다

(박상희, 2010; 방수산, 2008; 최성순, 2014). 즉,

자아탄력성은 위험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개인

을 보호해주는 심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만 10세 이후부터 형성되는 것

으로 보고 있으며(Block & Kreman, 1996), 외향

성, 성실성과 같은 성격적인 특성에 가깝지만,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

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Harvey &

Delfabbro, 2004).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

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소진으로 인해 교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

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교사는 수업이나 생활지도 상황에서 아

동의 정서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

울 것이다(Farber, 1991). 학급 내 문제가 발생

했을 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 있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기보다 현재를

유지하고 안주하려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Schwab, Jackson, & Schuler, 1986). 이러한 교사

의 태도는 아동과의 관계 형성을 저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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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아니라, 학급 분위기 전반에도 부적

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최현주, 정윤미, 김

지원, 이상민, 2016). 한편, 교사를 롤 모델로

하여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지

못하여, 학교생활 중 역경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도

전에 참여토록 하는 자아탄력성의 발달을 저

해할 것으로 예측된다(Siegel, 1999). 나아가 이

러한 자아탄력성의 저하는 학교생활적응을 낮

추고, 학업소진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

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사 소진이 아동의 자아

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사 소진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

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학급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층

구조방정식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random slope 2-1-1 모형을 적용하

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학교생

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써 교사 소진의 영향력을 규명하고

이에 관여하는 개인적 요인으로써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아동들이 바람직

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근

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사 소진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소진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인간 대상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한광현, 2005;

Maslach, 1976; Faber, 2007). Maslach와 Jackson

(1981)에 따르면 소진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저하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

‘정서적 고갈’이란, 내적인 에너지가 소진된 느

낌을 말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의지로는 제어

할 수 없는,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감정

에 의해 고통 받는 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적 고갈은 자존감 저하, 의기소침해짐, 성

급함과 무력함, 불안 및 피로감, 불면, 두통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Kahill,

1988), 정서적 고갈을 겪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인관계의 거부, 사회화의 단절 등 직장과 일

상생활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심리적 결과를

보인다(Burke & Deszca, 1986). 또한 정서적 고

갈은 업무에 대한 태만, 이직률(Jackson, Schwab

& Schuler, 1986) 그리고 직무성과의 양적, 질적

하락 등을 유발한다. ‘비인간화’는 업무자가 서

비스의 수혜자에게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나

반응을 의미한다(김병섭, 1990). 비인간화는 직

무의 여러 요소에 관한 부정적이고 무감각한

반응 혹은 과도하게 거리를 두는 반응으로 나

타나며,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에 대

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 강화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여 동료나 고객 나아가 조직에 대해

서도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박은정, 2002).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는

직무수행자로서의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

고, 타인을 돕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실패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감의 저하를 겪는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징후로는

우울증, 낮은 사기, 낮은 생산성, 타인에 대한

기피, 좌절감, 자존감 상실 등이 있다(김병섭,

1990). 성취감의 저하가 나타내면 개인은 자신

의 직무와 관련해 사람들과 상호작용 함에 있

어 목표달성의 정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느낌

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기반이 상실되는 느

낌 혹은 직무 면에서 발전이 결여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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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역시 학생, 학부모 등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진에 취약한 직종으로 볼 수 있다(김혜선,

2004; 윤다혜,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심리

적으로 소진된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무감

각해지고 학생들과 거리감이 있으며 부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김혜선, 2004), 수업계획

의 빈도가 낮아진다. 또한 교수-학습에 대한

준비도 주의 깊게 하려하지 않고 열정으로 학

생을 대하지 않으며 가르침에 있어서도 창의적

으로 시도하는 횟수가 줄어든다(허난설, 2015).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하

며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이나

교실 내 좌절 상황에 대한 관용정도도 낮다

(Farber, 2007).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과의

상호작용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강

병재, 백영숙, 2013; 이나영, 국지윤, 김영옥,

2014)와 교사와 학생과의 안정적 관계형성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신혜영, 2005)를 통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

향력이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교사의 직무만족

도(Flint, 1982)에 영향을 받으며, 교사로부터의

신뢰를 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적응 수

준이 높아진다는 연구(이병희, 2011; 조주연,

김명소, 2013)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사의 심리적 소진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

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교사의 소진이 초등학생

의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강진

아(2010)는 담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적 소진의 하위요인인 교사의 개인적 성

취감 저하와 비인간화 경향이 학생의 학교생

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어린이집 교사와 보육

교사의 소진이 교사와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

용에 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강병재, 백

영숙, 2013; 이나영, 국지윤, 김영옥, 2014)와

교사의 소진이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조환이, 2015)가 있다.

이는 교사가 교사로서 낮은 성취감을 경험하

거나 학생들에게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때,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교사 소진과 학생의 학업소진에 대한 연

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학업소진

이란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

한 정서적 탈진,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학업적 무능감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양상을

의미한다(Schaufeli, Salanova, Gonzalez-Roma,

& Bakker, 2002). 소진 현상이 정서 전염

(emotional contagion)과 같이 집단 안에서 확산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견해가(예: Bakker,

Demerouti, & Schaufeli, 2003) 존재하기는 하나,

교사 소진이 학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력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부모의 소진이

초등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한은아, 2010) 있으며, 교사의 지지가

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변인의 하나임을

밝힌 연구(조주연, 김명소, 2013), 그리고 유아

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문은영, 2016). 이러한 선행연구로

미루어봤을 때 교사소진은 학생들의 전반적

학교생활 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업적인 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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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자원으로서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적응이 필요한 일시적 스트

레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

으로 되돌릴 수 있는, 자아통제를 조절하는

역동적 능력을 의미한다(Block, 1982). 자아탄

력성(ego-resilience)의 개념화에 기여한 Block과

Block(1980)은 아동의 정신 병리에 관한 연구에

서 아동의 정서적 문제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

해 자아통제의 개념을 포함한 자아탄력성이라

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자아통제(ego-control)란

자아의 여러 기능 중 충동의 조절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아동이 일상적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성을 말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은 학자에 따라 개

인의 성격특성으로 보는 견해(Block & Block,

1980)와 역경에 직면함으로써 형성되는 발달

과정으로 보는 견해(Rutter, 1987)로 나누어진

다. 한편 Masten(2001)은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

에 따라 탄력성이 개인의 내적 기질과 외부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주장하였다. 정여원과 김정아(2015) 역시

자아탄력성을 유전, 기질 등 개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기까지 부모와의 관계와 같은

가족 맥락 요인 및 지역사회의 맥락 요인들이

유기적으로 관여하면서 형성되는 특성으로 보

았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적응과 부적응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

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함으로

써 안녕감을 유지하는 대처 자원의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다(Pals, 1999).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며,

긍정적 경험 뿐 아니라 실패경험조차도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채호숙, 2008).

또한 자아탄력성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

을 끼치며(박은희, 1996), 나아가 교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

업태도 등에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이윤주,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

활적응 및 학업소진과도 긴밀한 연관을 지닐

수 있는데, 실제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

응, 그리고 자아탄력성과 학업소진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김수진, 김혜숙,

2011; 방수산, 2008; 이윤주, 2004; 조수현,

2011), 관련 변인들 중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

희, 2010; 채호숙, 2008). 또한, 학업소진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김성실, 2015), 학업소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시

연, 2016; 조성화, 2013; 편무경, 2012).

또한, 자아탄력성은 외부의 영향이 아동의

적응 혹은 부적응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교사와

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 행

복감의 관계를 탐색한 한정아(2013)의 연구에

서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촉진적 의사소

통 수준은 학생의 자아탄력성 수준에 정적 영

향을 미치며 자아탄력성은 학생의 학교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이 밝

혀졌다. 비슷한 맥락의 연구로 장성화, 최은희,

이주연(2016)은 초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있

어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

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아

탄력성, 학업소진 간 관계를 분석한 박시연

(201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업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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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학업소진 간 경로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 미루

어 볼 때, 자아탄력성은 환경적 요인과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관계를 중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소진,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의 다층적 속성

인간의 행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Bronfenbrener, 1989). 하루의 대부분을

담임교사와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의 특성은 하나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같은 학급에 속한 아동

들은 질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아동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조직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작

용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과의 총합의 개념으

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교사-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이 아동의 자아탄

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한정아,

2013) 자아탄력성 역시 아동 개인적 요인과

교사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담임교사 특성이 관여한

다면, 자아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학교생

활적응이나 학업소진에 역시 담임교사의 특성

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적응과 유사한 개

념인 학교행복감은 학생 개인과 학교 수준의

위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최현주, 정윤미, 김

지원, 이상민, 2015). 학업소진 역시 학생과 학

급의 다층적 속성을 지니는 현상임을 밝힌 선

행연구가(곽화진, 2016)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소진, 아동의 자아

탄력성,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간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개인 수준과 학급 수준을 구

분하는 다층적 접근(multilevel approach)을 시도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84개 학급으로부

터 총 1,82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하는 다층매개(multilevel

medi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환

경요인으로써 교사소진이 아동 개인차원의 심

리적 자원인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

이 다시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교사소진-학교생활적응,

교사소진-학업소진의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아탄력성

이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력은 집단 내 수준과 집단 간 수준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그런데 만일 아동 관련 변인

인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학업소진의 수

준이 학급에 따라 다르지 않다면 다층모형을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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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들 변인들의 학급

간 차이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교사소진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

응과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

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학업소

진에는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2-1.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7개 초등학교의 4∼6학년 담임교

사 90명 및 학생 1,9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담임교사용 설문은 교사 소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생용 설문은 학

교생활적응, 학업소진 및 자아탄력성을 측정

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는 설

문 참여를 밝힌 담임교사들에게 통계법 제33

조에 근거하여 연구의 목적 및 개인정보 활용

에 대해 설명하였고,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

상으로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알림장을

통해 학생의 자료 수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이의가 없는 학생들에 한해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지는 담임교사를 통

해 배포되었고, 응답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

이 제공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

성실하거나 미완성된 자료를 제외하고 교사

84부, 학생 1,825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

용되었다.

교사 84명 중 남성은 21명(25%), 여성은 63

명(75%)이었는데 이는 여교사가 다수를 차지

하는 초등교사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경력별로는 11년∼20년이 37명

(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1년 이상

이 21명(26%)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

에 3년 이하는 11명(13%), 4년∼10년은 14명

(17%)이었다. 학생의 경우 전체 1,825명 중 남

학생이 931명(51%), 여학생이 894명(49%)이었

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614명(33.6%), 5학년이

611명(33.5%), 6학년이 600명(32.9%)으로 성별,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측정도구

교사 소진

교사의 심리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

휘(1991)가 번안한 Maslach와 Jackson(1981)의

Maslach Burnout Inventory(MBI) 척도를 사용했

다. MBI 척도는 대인관계로 인한 피로감과 정

서적 소진감이 증진되는 정서적 고갈을 측정

하기 위한 9문항(예: 나는 업무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다)과 부정적이고 냉

소적 경향을 나타내는 비인간화를 측정하기

위한 5문항(예: 나는 교직에 종사한 이후 사람

들에 대해서 더욱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개인

이 스스로 자신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없

다고 느끼는 개인적 성취감 저하를 측정하는

8문항(예: 나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을 합산해 총 22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없

음’(0점), ‘일 년에 3∼4번’(1점), ‘한 달에 1∼2

번’(2점), ‘한 달에 3∼4번’(3점), ‘1주에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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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1주에 3∼4번’(5점), ‘매일’(6점)으로 표

현한 Likert 7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 경험이 높음을 의미할 수 있도

록 개인적 성취감 요인은 역산하였다. 신뢰도

의 경우, 국내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

민상(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교사소진

전체가 .81이었고, 하위요인 별로는 정서적 고

갈이 .83, 비인간화가 .66, 개인적 성취감 저하

가 .74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소진

전체가 .9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하위요

인 별로는 정서적 고갈이 .89, 비인간화가 .70,

개인적 성취감 저하가 .82로 수용가능한 수준

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박은희(1996)가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대

인관계 8문항(예: 나는 친구들의 말을 존중해

준다), 활력성 8문항(예: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 감정통제 8문항

(예: 나는 친구와 싸웠을 때 그 친구의 입장에

서 다시 생각해 본다), 호기심 8문항(예: 나는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에게 말을

건다), 낙관성 8문항(예: 나는 어려운 일에 부

딪혀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의 5개의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문항이다. 응답자

들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은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원척도의 내적합치

도는 하위요인 별로 내적합치도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자아탄력성 전체가 .80으로 수용가

능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전체의 신뢰도는 .91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하

위요인 별로는 대인관계 .79, 활력성 .78, 감정

통제 .57, 호기심 .69, 낙관성 .75로 감정통제의

신뢰도가 다소 낮았다. 이에 신뢰도가 낮게

산출된 감정통제 요인을 제외하고 총 35문항

의 총점을 자아탄력성 점수로 사용하였다. 감

정통제 요인이 제거된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92였다.

학교생활 적응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2002)이

학업동기 표준화 연구에서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교사관계(예: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교우관계(예: 학교에서 친구들

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학교수업(예: 나는 학

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가장 즐겁다), 학교규칙

(예: 나는 당번활동을 열심히 한다)을 묻는 문

항이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6점 Likert 척도에 따라 자신

의 상태를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

응을 잘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원척도의 내

적합치도는 학교생활적응 전체에 대한 값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별로는 학교규

칙이 .72, 학교수업이 .80, 교사관계가 .80, 교

사관계가 .8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생활적응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90로 높

은 수준이었고,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73(학

교규칙)～.84(교우관계)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

었다.

학업소진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s Survey(MBI-SS; Schaufeli et al.,

2002)를 타당화한 한국판 학업소진 척도(Shin,

Puig, Lee, Lee, & Lee, 2011)를 사용했다. 한국

판 학업소진 척도는 정서적 탈진 5문항(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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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6문항(예: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 지 의심스럽

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무능감 4문항(예: 나

는 수업 중 활동을 잘 했다고 확신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 소진을 측정한 MBI와

마찬가지로 무능감은 역산하도록 되어있다.

응답자들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자신의 상

태를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많이 된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원척도의 내

적합치도는 학업소진 전체에 대한 값은 보고

되지 않았으나, 각 하위요인 별로 정서적 탈

진이 .86,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82, 학

업에 대한 무능감이 .82로 수용 가능한 수준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소진 전체가 .93이

었고, 하위요인 별로는 정서적 탈진이 .90, 학

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88, 학업에 대한 무

능감이 .9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변인들의 분포와 대략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첫 번째 연구가

설인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학업소진에는

모두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

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에

타 제곱 계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번

째 연구가설인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아탄력성

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층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다층 구조방정식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SEM)이란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인의 분산을 집단 내

(1수준) 효과와 집단 간(2수준) 효과로 나누는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과 변인들의 복

잡한 구조관계를 분석하는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합한 모형이

다. MSEM은 다층 매개모형 분석의 이슈인 집

단 간, 집단 내 효과의 융합이나 간접효과 추

정치 편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박선미, 2014). 본 연구의 경

우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교사소진은 학급 단

위(2수준)의 자료이며,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자아탄력성,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학교생활적

응 및 학업소진은 학생 단위(1수준)의 자료이

다. 이와 같이 독립변인이 2수준,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1수준인 매개모형을 2-1-1 모형이

라 칭하는데, 2-1-1 모형에서 독립변인과 매개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2-1 부분에는 집단

간 효과(2수준)만 존재하지만 매개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1-1 부분에는 집단

내 효과(1수준) 뿐 아니라 집단 간 효과(2수준)

가 공존하게 된다. 그런데 매개효과 추정 시

이러한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를 구분

하여 추정하지 않는다면 계수 추정에 있어

융합(conflation)에 의한 오류가 발생하며 간접

효과 추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Preacher, Zyphur, & Zhang, 2010). 이와 같이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종속변인의 분석의 단

위(unit of analysis)가 여러 층위에서 존재하는

다층 매개모형(multilevel mediation)은 MSEM에

의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Preacher,

Zyphur, & Zhang, 2010).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를 활용하여 집단 내 구조모형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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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2-1-1 MSEM의 기

본 분석모형에 따라 자료를 모형화 하였다

(http://quantpsy.org/supp.htm). 따라서 각 변인들

은 하위요인이 합산된 총점의 형태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

의 영향력이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울기의 무선효과를 허용하는 모

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Preacher, Zhang, &

Zyphur, 2011). 계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모

든 변수는 Z-score로 표준화 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분석으로써 평균, 표

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교사수준과 학

생수준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기술통계 분

석 결과, 교사소진의 평균은 1.66으로 다소 낮

은 편이었다. 그런데 Maslach와 Schaufeli, Leiter

(2001)가 제안한 소진 진단 기준을 적용해 봤

을 때(표 2), 탈진이 높은 교사는 32명으로 전

체의 38%, 냉소가 높은 교사는 17명으로 전체

의 20%를 차지하였다. 무능감이 높은 교사는

0명이었고, 93%의 교사들이 무능감에서 낮은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

이 된 교사들 중 상당수는 정서적 탈진 및 냉

소로 고통을 겪고 있으나 무능감은 크게 느끼

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학생

의 자아탄력성 평균은 3.80, 학교생활적응은

4.81로 높은 수준이었다. 학생의 학업소진은

2.29로 보통 수준이었다. 상관분석의 경우(표

1), 교사수준과 학생수준의 상관계수 경향은

유사했으나 교사수준의 상관계수 수치가 다소

낮음 보통 높음

탈진 18점 이하: 20명 (24%) 19점～26점: 32명 (38%) 27점 이상: 32명 (38%)

냉소 5점 이하: 44명 (53%) 6점～11점: 23명 (27%) 10점 이상: 17명 (20%)

무능감* 30점 이상: 78명 (93%) 10점～29점: 6명 (7%) 9점 이하: 0명 (0%)

*무능감은 역 채점 하지 않은 유능감 총점을 기준으로 진단함.

표 2. 교사소진 수준

1 2 3 4 M SD

1. 교사소진 - -.323** -.323** .370** 1.66 .80

2. 자아탄력성 -.110*** - .857*** -.809*** 3.80 .52

3. 학교생활적응 -.129*** .742*** - -.811*** 4.81 .70

4. 학업소진 .126*** -.668*** -.659*** - 2.29 .82

**p < .01, ***p < .001

주. 대각선 위는 교사수준(N=84), 대각선 아래는 학생수준(N=1,825)을 의미함.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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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변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소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교사수준 r= -.323; 학생수

준 r= -.110) 및 학교생활적응은(교사수준 r=

-.323; 학생수준 r= -.129) 보통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소진이 높을수록 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

활적응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사소진과 아동의 학업소진은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교사수준 r= .370; 학생수준 r =

.126)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교

사의 소진이 높을수록 그 학급에 속한 학생들

의 학업소진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지

막으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과는 높은

수준의 정적상관(교사수준 r= .857; 학생수준 r

= .742)을, 학업소진과는 높은 수준의 부적상

관(교사수준 r= -.809; 학생수준 r= -.668)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아지고 학업소진

은 낮아짐을 나타낸다.

첫 번째 연구가설인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학업소진에는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1수준 자료에(N2=

1,825) 대해 학급을(N1= 84)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

탄력성(F = 2.751, p< .001), 학교생활적응(F =

4.345, p< .001), 학업소진(F = 2.961, p< .001)

모두에서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각 변인들의 에타 제곱()은 자아탄

력성이 .116, 학교생활적응이 .172, 학업소진이

.124였는데, 이는 세 변인에 있어 집단 간 효

과크기가 small to medium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자아탄력성, 학교생

활적응, 학업소진에는 학급의 효과가 존재하

며 따라서 다층 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가설인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

아탄력성을 매개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의 3단계 매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

소진-학교생활적응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

단계 경 로 B S.E. p

1 교사소진 (X) → 자아탄력성 (M) -.111** .035 .002

2 교사소진 (X) → 학교생활적응 (Y) -.133** .046 .004

3 교사소진 (X) → 학교생활적응 (Y) .006 .027 .816

자아탄력성 (M) → 학교생활적응 (Y) : 집단간 .596** .181 .001

자아탄력성 (M) → 학교생활적응 (Y) : 집단내 .698*** .019 .000

자아탄력성 (M) → 학교생활적응 (Y) : 전체(집단간+집단내) 1.294*** .177 .000

경로
매개효과

계수 (b)
S.E.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X → M → Y -.145** .048 .003 -.224 -.065

** p < .01, *** p < .001

표 3. 교사소진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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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효과, 교사소진-학생소진 경로에서 자아탄력

성의 매개효과는 MSEM을 적용하여 각각 분석

되었다. 우선 교사소진-학교생활적응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모형 분석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이 매개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지 알아보았는데, 분석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

성에 대한 교사소진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B = -.111, p< .01). 이는 교사소

진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았

는데, 분석 결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소진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B = -.133, p< .01). 이는 교사소진이 높을수

록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아짐을 의

미한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감

소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이 통제되자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소진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006, p> .05).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

탄력성의 회귀계수는 집단 간(B = .596, p<

.01)과 집단 내(B = .698, p< .001)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고, 이들을 통합한 전체 회귀계

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 = 1.294, p<

.001).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교사소진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함을 의미

하며, MSEM 분석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45,

95% CI [-.224, -.065]. 따라서 교사소진이 높을

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낮아지고 이는 학

교생활적응 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4에 제시된 교사소진-학업소

진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선 분석과 같

이 1단계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교사소진

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고(B= -.111, p< .01),

2단계 아동의 학업소진에 대한 교사소진의 회

귀계수 역시 유의하였다(B = .129, p< .001). 다

단계 경 로 B S.E. p

1 교사소진 (X) → 자아탄력성 (M) -.111** .035 .002

2 교사소진 (X) → 학업소진 (Y) .129*** .034 .000

3 교사소진 (X) → 학업소진 (Y) .028 .022 .200

자아탄력성 (M) → 학업소진 (Y) : 집단간 -.249* .126 .048

자아탄력성 (M) → 학업소진 (Y) : 집단내 -.648*** .019 .000

자아탄력성 (M) → 학업소진 (Y) : 전체(집단간+집단내) -.897*** .120 .000

경로
매개효과

계수 (b)
S.E.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X → M → Y .099** .031 .001 .048 .15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교사소진과 학업소진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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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3단계에서는 자아탄력성이 통제되자 학업

소진에 대한 교사소진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B= .028, p> .05). 학업소

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회귀계수는 집단 간

(B = -.249, p< .05)과 집단 내(B = -.647, p<

.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들을 통

합한 전체 회귀계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

여(B = -.897, p< .001)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교

사소진과 학업소진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

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MSEM 분석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b = .099, 95% CI [.048, .150]. 따라서 교

사소진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낮아

지고 이는 학업소진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학교는 아동이 가정을 벗어나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이자 사회의 축

소판이다.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이나 학

업 성취 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이후 아

동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ask

& Salmela-Aro, 2013; Salmela-Aro, Savolainen,

Holopainen, 2009; Zettergren, Bergman, &

Wängby, 2006).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

활적응 및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교사 소진을, 개인 요인으로서 아

동의 자아탄력성을 상정하고 이들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

학업소진에는 학급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담임교사의 지도

력(조아선, 2009), 직무만족도(박영숙, 유순화,

한귀녀, 정애리, 2007), 교사-학생관계(김현주,

2015), 교실풍토(권태우, 조규판, 2015; 홍주리,

2011) 등 교사 및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업소진 평균이 학

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곽화진(2016)과 최현

주(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강유경과 한유경(2015)은 아동의 학업적응이

개인이나 가정 요인보다는 학교생활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소

진은 개인 차원 뿐 아니라 학급이 공유하는

조직 차원의 특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을 것

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학급의 영향력은 학교생활적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업소진, 마

지막이 자아탄력성이었다. 학업소진에 대한

학급의 영향력은 학교생활적응 보다 낮은 수

준이었는데, 이는 학업소진이 학교생활적응

보다 개인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

한다. [교사소진-자아탄력성-학교생활적응] 모

형에서는 [자아탄력성-학교생활적응] 경로의

집단간 회귀계수(B= .596)와 집단내 회귀계수

(B = .698)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교사소진-자아탄력성-학업소진] 모형에서

는 [자아탄력성-학업소진] 경로의 집단간 회귀

계수(B= -.249)가 집단내 회귀계수(B = -.648)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학업소진은 환경 요인보다는 개인 요인

과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상대적으로 아동의 성격적 특성과 밀

접한 것으로 알려져 온(Block, 1980, 1982) 자아

탄력성에서도 학급 간 차이가 발견된 것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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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운 결과이다. 학급의 특성에 따라 자아탄

력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규

명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교사 요

인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현주, 2015; 선화경, 2017)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란 성

격이나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변화가 가능하다.

둘째, 교사소진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

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이는 교사소진이 높은

학급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학급의 아동들

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자아탄력성을 지닐

가능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

의 지지와(권지혜, 2006) 의사소통은(나은지,

2017) 아동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인다. 교사

와 안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안전기지로

삼게 된 아동은 낯선 환경을 탐색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신혜영, 2005). 그러나 소진된

교사는 자신이 맡은 과업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좌절감 및 분노 감정으로 인해 문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권정은,

2011). 교사의 정서적 어려움은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뿐 아니라 학급경영과

생활지도 영역에까지 확대되는데, 자신이 지

니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면 직업만족도

와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감소된다(Bakker &

Schaufeli, 2000). 이와 같이 소진된 교사는 교사

-아동 간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하지 못하고 나아가 아동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자

원인 자아탄력성 발달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

성이 유전, 기질 뿐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및 사회화의 맥락에서 유기적으로 발달해 가

는 특성이라는 주장들(Masten, 2001; Smeekens,

Marianne Riksen-Walraven, & van Bakel, 2007)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적대감 등 통제적인 양육방식이 아동

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Swanson, Valiente,

Lemery-Chalfant, & O'Brien, 2011) 학교 현장으

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은 교사소진과 학교생활적

응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즉, 교사소진

은 아동의 낮은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낮은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낮은 학교

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반영하여 야간보호교사의 소진이 아동

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감소시킴을 밝혔던

정익중, 이정은, 이상균(2011)의 연구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교사가 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준이 낮아진다

는 점을(권정은, 2011)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교사의 사회적 지지

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부분매개 함을 밝

힌 이영주(2012)의 연구,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담임교사의 의사소통과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를 부분매개 함을 밝힌 정현태, 임우섭, 김용

주(2017)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감소하

면 학교생활적응도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박상

희, 2010; 방수산, 2008; 성순옥, 박미단, 김영

희, 2013; 채호숙, 2008; 최성순, 2014)가 다시

한 번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교사소진과 학업소진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즉, 교사소진이

높은 학업소진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니는 것

은 아니지만 낮은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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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높은 수준의 학업소진으로 이어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업소진 연구에서

조직 수준에서 지각된 소진이 개인 수준으로

전염됨을 밝힌 선행연구들과(Bakker, Emmerik,

& Euwema, 2006; González-Morales, Peiró,

Rodríguez, & Bilese, 2012) 맥을 같이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Rountree(1984)에 따르면 소진

은 집단적 현상으로서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조직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소진되어 불만

을 이야기하는 동료와 자주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그와 비슷하게 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결국 소진에까지 이르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사례가 드물다.

Bakker와 Schaufeli(2000)가 교사들 사이에서 소

진이 전염되는 현상을 규명한 바는 있으나,

교사의 소진이 그들을 롤 모델로 여기는 학생

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더욱이 교사의 소진

이 학생의 소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자

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역할 한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교사

수준과 학생 수준의 변인이 지니는 다층적 속

성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현실

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다층 구조

방정식모형을 적용, 교사소진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업소진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발견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을 높이고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

사의 소진을 낮추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

다. 교사는 직무특성 상 대인관계 및 감정노

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 기술, 스트레스 관리, 정서조절전략

등에 대한 심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소진된

교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마

련된다면 학생과 소통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

하는 교사 본연의 역할 수행이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의 관계를 매개하는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

아탄력성은 교사소진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

소진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담임교사의 소진이 높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학교생활적응에도 문제가 없고, 학

업소진의 위험성도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학교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자아탄력성이 학교생

활적응 혹은 학업소진에 선행하는 변인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

사소진으로 인해 아동의 학업소진이 높아진

것인지, 아동의 학업소진이 역으로 교사소진

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도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종속변

인으로 선정된 학교생활적응이나 학업소진은

물론, 독립변인인 교사소진이나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동일한 담임교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

료 수집 기간을 1년으로 정할 필요는 있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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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기 별로 각 1회에서 2회 가량 연구변인

들을 반복측정 한다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

다 정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7개 학교로부터 84개 학급을 표집

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동일 학교에

속한 학급들은 학교풍토, SES 등 나름의 특성

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수준 변인을 고려한 3수준 다층 모

형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자아탄력

성 하위요인 중 감정통제의 신뢰도가 낮게 나

타나 자료 분석 시 제외되었다. 감정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화가 난 경

우에 혼자 시간을 보내며 머리를 식힌다’와

같이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최

근 높은 교육열로 인한 영향력이 초등학교수

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등학생이 받는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의 학업소진척

도의 신뢰도가 수용가능한 수준(.84∼.9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소진척도가 그동안 주

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되어왔

고 ‘나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와 같이 초

등학생 수준에 다소 난해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학

업소진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모집단은 한국 초등학생이

나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표집 하

였으므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

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확률적 표본

추출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기대, 격려, 공감은 교

육의 질 뿐 아니라 아동 발달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적인 질(process quality)을 결정한다.

이때, 담임교사의 영향력은 그 학급에 속한

아동들에게 동일한 환경으로 작용하므로 신중

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층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교사 수준의 변인

이 개인 수준의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에 미치

는 영향력을 집단 간, 집단 내 수준으로 분리

하고 이를 통합함으로써 위계적 자료에서의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하였고, 아동에 대한 교

사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소진 수준에 영

향을 주는 내적 요인인 동시에, 교육 및 훈련

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자아탄력성의 다층적

속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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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 Burnout,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Burnout:

Multilevel Mediation of Ego Resilience

Jin-Sook Sung Hyunju Choi

Sincheon Elementary School Uls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multilevel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among teacher burnout,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burnou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elementary school homeroom teachers (N=840 and their students(N=1,825).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employ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 level of teacher burnout was connected to low level of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high level of

students' academic burnout. In addition, students' ego resilience mediated the path from teacher burnout

to students' school adjustment/academic burnout.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enhance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to reduce students' academic burnout.

Key words : teacher burnout, ego resilience, school adjustment, academic burnout,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